
준비 미흡한 중소기업 사업장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

만) 사업장에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권 공방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 사

업주와 정부의 준비도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92개사 대상

으로 발표한 8월 조사에서는 50인 미만 중소기

업의 80.0%가 법 시행 대비 준비를 하지 못했

다고 응답했다. 2022년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 

2,223명 중 1,372명(61.7%)이 50인 미만 사업장

에서 발생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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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 규모별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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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 확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중대재해 

사망자는 2021년 대비 5.7%(39명), 54건(8.1%) 

감소했다. 2023년 1~3분기에도 누적 사망자가 

459명으로 10%(51명) 줄었다. 일각에서는 중대

재해 사망사고가 줄어든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

의 효과가 아닌 위험성평가 확립 때문이라는 의

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규율예방체계 수단인 

위험성평가를 쉽고 간편하게 개편하면서 영세사

업주들의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법 시행 이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년 사고사

망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법이 사

고사망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고 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감소세 보이는 산재발생률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산재발생률도 함께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추

락·끼임·부딪힘 등 3대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 사

고로 인한 사망자수 비중은 2021년 67.8%에서 

2022년 65.4%, 2023년 1~3분기 61.2%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23년 1~3분기

에는 ‘추락’이 180명(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동기대비 24명 감소했다. 이어 ‘물체에 맞음’

은 23명 늘어난 57명, ‘끼임’이 30명 감소한 48

명, 깔림과 뒤집힘이 3명 감소한 37명으로 집계

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3명 감소한 240

명, 제조업에서 20명 감소한 123명이 사망했다. 

기타 업종도 96명으로 18명 감소했다. 특히 업종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67명을 기록

해 2022년 대비 41명 줄어들며 두드러진 감소세

를 보였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10명 감소한 192

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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